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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연평도 포격전 주제 보훈선양 예술극‘사운드’성황리 상연
- 시(市),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주최 보훈선양 예술극 ‘사운드’ 상연

- 22~23일,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3회 상연…연평도 포격전 전상자가 주연 배우로 출연

- 3회 상연 동안 170여명 관람…연평도 포격전 전상자들·군 관계자 등도 관람에 나서

-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서해 수호 영웅들과 부상 장병들 숭고한 희생과 헌신 되새긴 연극

□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평도 포격전을

주제로 한 보훈선양 예술극 ‘사운드’를 상영했다.

□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주최한 연극 ‘사운드’는 서울시청

바스락홀에서 22일, 23일 양일간 3회 상연되었다.

□ 예술극 ‘사운드’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부상을 입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

외상후스트레스장애(PTSD)를 극복하는 과정을 예술극으로 그린 실화

바탕 작품으로, 실제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인 ‘이한’이 주연 배우로

출연해 현실감과 감동을 높였다.



□ 3회 공연동안 약 170명(바스락홀 수용규모 50명 내외)의 관람객이

공연을 찾아주었으며, 특히 2회차 공연(23일 금요일 14:00)에서는

연평도 포격전 전상자들, 해병대사령부 참모장, 국군의무사령부 의료

종합상황센터장, KT 경영지원부문 전무, 장병 40여명이 관람에

참석하여 해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.

□ 공연 관람객들은 “군 경험은 없지만,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연평도 포

격전 전상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고, 청년부상제대

군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와준 뜻깊은 연극이었다”, “배우분의 열연

에 깜짝 놀랐는데, 실제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라고 해서 한번 더 놀

랐다. 명연기가 나온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다.”등의 관람 소감을 밝

혔다.

□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은 “이번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서해 수호 영웅

들과 부상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

되고, 부상제대군인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공연이 되었길 바

란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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